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최대 피난

민 집결지인 라파를 공격하고 있다. 

가자지구 남부의 라파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안전 지대”라며 팔레스타인인들을 토끼몰이 하

듯이 몰아 넣은 지역이다. 라파엔 현재 음식, 물, 

의약품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14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밀집해 있다. 이는 

가자지구 주민의 65퍼센트에 달하는 수로, 지난

해 10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이전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이제 

더는 갈 곳이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은 이미 폐허로 변한 가

자지구에서 인종 학살을 철저하게 밀어 붙이겠

다는 뜻이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의 극우 요

인들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종청소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인간 짐승”으로 일컬으며, 가자지구 주민들을 이

집트 등 인근 국가로 집단 이주시키겠다고 한다.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설립되면서 시작된 팔레

스타인에 대한 식민 점령과 인종 청소를 완수하

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넉 달 동안 2만 8000명이 넘는 팔

레스타인인들이 학살됐고, 이 중 75퍼센트는 여

성과 어린이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

의 건물 85퍼센트가 파괴됐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가 2022년 수준으로 재건되려면 70년

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가자지구 내 5세 미만 

아동 33만 5000명이 심각한 영양실조와 굶주

이스라엘은 인종학살 중단하라!

가자지구 라파 공격 규탄한다!

2·17 국제 행동의 날 대행진에 함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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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재한 팔레스타인인·아랍인들과 39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명하고 함께합니다. 
(2023.12.16. 현재)

림의 위협에 처해있다.(국제 아동보호단체 세이

브더칠드런)

학살 지원 중단하라!

그동안 미국과 서방 정부들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 왔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막대한 자금, 무기, 

외교적 지원에 힘입어 학살을 벌여 왔다. 미국 바

이든 정부는 말로는 ‘민간인 피해를 우려한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우리의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며 인종 학살이 벌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다. 미국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생

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

호기구(UNRWA)에 대한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 자신이 예멘, 이라크 등을 

폭격하며 중동에서의 전쟁 위험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야만과 미국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더라도 팔레스타인인들의 용감한 저항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지난 76년간 팔레스타

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식민 점령에 맞서 온 역사

가 이를 증명한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과 미국·서방의 공범 행위를 향한 분노와 항의,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3일에는 45개 나라 121곳 도시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와 행진이 열렸다. 한국에

서도 10월 11일 이래 매주 재한 팔레스타인인들과 

내외국인 수백 명이 집회와 행진을 벌여 왔고, 서

울뿐 아니라 부산, 인천, 수원, 울산 등 곳곳에서 

연대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2월 17일 국제 공

동 행동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주 토요일 서울 광

화문에서 열리는 “2·17 국제 행동의 날 대행진”에 

참가하자! 정의와 자유를 외치는 전 세계 양심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때, 이스라엘의 학살과 야만

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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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인종학살 중단하라!

가자지구 라파 공격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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